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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15.(목) 12:00

(지  면) 2026. 10. 16.(금) 조간

올여름 풍수해 인명·재산피해 대폭감소, 
현장 중심 선제 대피로 피해 최소화

 - 인명피해 96%, 재산피해 89.3% 감소, 정량적 대피 기준 첫 도입
 - 읍·면·동장 대피명령권 부여 등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전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는 잠정 집계 

1명으로 전년(25명)보다 96%, 재산피해는 1,209억 원으로 전년(1조 

1,307억 원)보다 89.3%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지만,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집중되는 극한 호우가 잇따르는 등 강수 변동성이 컸다. 특히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는 일 최다강수량 654.3㎜(역대 3위), 1시간 최다강수

량 124.5㎜(역대 4위)를 기록했다.

 풍수해 인명피해는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 사면 붕괴에 따른 토석류에 

매몰된 1명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재산피해 

1,209억 원은 공공시설 927억 원, 사유시설 28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

대 인명피해 유형을 중점 관리하고, 위험 징후를 발견 시 주민을 먼저 대

피시키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 정량적 대피 기준 도입과 읍·면·동 현장 중심 주민대피 체계 강화

 정부는 기존 정성적 판단 중심 통제·대피 기준을 정량 기준으로 처음 정

립했다. 산사태의 경우 누적 강수량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 50㎜ 

이상 시 즉시 대피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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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민관 협력 실행력

을 높였다. 실제로 부산 서구에서는 다가구 주택 하부 축대 균열을 발견한 

즉시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켜 직후 발생한 축대 붕괴사고에서 인명피해를 

막았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7월 9일 수위가 급상승한 오산천 인근 반지하주택 주

민들을 신장2동장 주도로 경로당에 조기 대피시키는 등 위험 징후를 조기

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

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구성 인원을 97,641명(전년 

대비 30% 증가)으로 늘렸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대상자 26,189

명(전년 대비 114.8% 증가)을 발굴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 위험시설 집중 점검과 예방시설 확충으로 사고 가능성 사전 차단

 대책기간 동안 재해위험시설 점검과 예방조치도 강화했다. 빗물받이(424

만 개소), 산사태취약지역(34,072개소), 지하차도(1,097개소) 등 주요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평균 2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

 또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의무대상 564개소 중 520개소(92.2%)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19.8만 개소(78.6%),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은 24,689가구(70.4%) 구축을 마쳤다.

>>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와 민방위 사이렌으로 위험 정보 신속 전달

 극한 호우 상황에서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수단도 강화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재난 수준의 비가 관측되면 읍·면·동 

단위로 자동 발송되는 문자로, 7월 17일 대구 수성구를 시작으로 총 11회 

발송했다.

  * 1시간 85mm와 15분 25mm 이상, 또는 1시간 100mm이상 관측 시 발송

 8월 17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일대에서는 주민대피를 위해 민방위 사이

렌을 처음으로 활용했다.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예·경보시설에 민방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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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까지 더해 가용한 정보전달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위험 정보가 현장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지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이번 

여름철 대책기간 중 미흡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지역 관리와 취약

계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극한 호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주민을 한발 앞서 

대피시키는 현장 중심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곳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을 먼저 찾아 대

응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5230)

담당자 사무관 전혜숙 (044-205-5231)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 서기관 현종일 (044-205-5234)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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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 풍수해 대책 주요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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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026년 주요 강화‧보완 사항]
□ 여름철(6~8월) 기상 특성

 ○ 전국 강수량/강수일수 : 558.6㎜/31.2일 (평년 : 727.3㎜/38.5일)

 ○ 1시간 최다 : 8.30일전남광주 보성124.6㎜(역대 3위), 8.17일경남 거제124.5㎜(역대 4위)

     * 역대 1위 : ’25.9.7. 전북 군산 152.2㎜, 역대 2위 : ‘24.7.10. 전북 군산 131.7㎜

 ○ 일 최다 : 8.17일 경남 거제 654.3㎜(역대 3위, 호우 1위)*

     * 역대 1~2위(‘02.8.31. 태풍 루사) : 강원 강릉 870.5㎜, 대관령 712.5㎜ / 3위 : 경남 거제(호우 기준 역대 1위)

 ○ 누적 최다 : 8.15~18일경남 거제 968.1㎜(年 강수량 50.2%, 여름철 강수량 103.5%)

     * ’25년 경남 산청 : 1시간최다 101㎜, 일 최다 388㎜, 누적 793.5㎜(7.16~20) → 15명 사망

 ○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첫 도입) : 11회 발송
     * 발령 조건: △ 1시간 85㎜와 15분 25㎜ 또는 △ 1시간 100㎜  관측 시 읍면동 단위 자동으로 발송

첫 발송, 대구 수성 (7.17일) / 일 2회 발송, 경남 거제(8.17일) / 2일 연속 발송, 전남광주 영광(8.30~31)

구 분 ’25년 ’26년

<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 >

 ❶ 인명피해 25명
* 산사태 17, 하천재해 8

1명(96%↓)
* 토석류 등 매몰

 ❷ 재산피해 11,307억원
* 공공 3,481억, 사유 7,826억

1,209억원(89.3%↓)
* 공공 927억, 사유 282억

 인명피해우려지역 관리 강화

 ❶ 확대 발굴 8,964개소 9,368개소(404개소↑)

 ❷ 정량적 통제·대피 기준 정립 모호한 기준
(상황판단회의 등)

정량적 기준
* 예) 산사태 유형 누적 300㎜↑&시우량 50㎜↑

 ❶ 대피체계 운영 시군구 중심 읍면동 역할 확대
* 읍면동 주도 대피명령권 부여

 ❷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 184개 시군구 全 시군구 확대
(세종, 제주 포함)

 ❸ 주민대피지원단 구성 인원 75,183명 97,641명(30%↑)

 ❹ 우선대피대상자 확대 발굴 12,192명 26,189명(114.8%↑)

 ❺ 정보 전달 체계 강화 재난문자·방송, 예경보시설 민방위 사이렌 추가
* 경남 거제 일운면 일대 최초 사용(8.17일,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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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재해위험시설 반복 점검

 ❶ 빗물받이 점검 217%
(* 9월말 기준)

202.6%
(424만개소 / 859만회)

 ❷ 산사태취약지역 100% 250.5%
(34,072개소 / 85,344회)

 ❸ 지하차도 점검실적 지방정부 자체관리 2,957.5%
(1,097개소 / 32,444회)

 ❹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277.2%
(2,350개소 / 6,515회)

 ❺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40.7%
(1,207개소 / 4,112회)

 ❻ 재해위험 저수지 〃 296.2%
(850개소 / 2,518회)

 ❼ 홍수취약지구 〃 200.4%
(893개소 / 1,790회)

 ❽ 우수관로 〃 172.2%
(10,058㎞ / 17,319㎞)

 3대 유형별 관리강화

 ❶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확대 31,345개소 34,072개소
(2,727개소, 8.7%↑)

대피 지원인력 확충 760명 (산림현장예방단) 9,272명 (산림재난대응단)

교육·훈련 116,107명 141,271명(21.7%↑)

 ❷ 하천
재해

숨은물그릇 확보 108.2억톤 118.6억톤 (10.4억톤↑)
(저수지 5.7억, 발전댐 4.7억)

홍수취약지구 지정 799개소 893개소 (94개소, 11.7%↑)

도시침수예보 - 서울 6개 자치구 시범
(신대방역 일원 최초 발령, 7.9일)

 ❸ 지하
공간
침수

지하차도
(1,097개소)

의무대상 506개소 564개소

설치 402개소 520개소
(설치율 92.2%)

맨홀 추락방지시설
(총 25만개소) 8.8만개소 198,343

(설치율 78.6%)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32만 가구)

 침수우려 3.6만 가구 중
2.4만가구 완료 (65.1%) 

침수우려 35,075가구 중
24,689가구 완료 (70.4%)


